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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대학 학부 교육환경은 현실적으로 한 명의 교수자가 다수

의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교
수자는 학습자 개인의 학업능력이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소수를 고려한 교육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교내에 교수학습센터를 설치하여 
교육과정개편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그룹 지도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때 소그룹 지도 활동이란 구성원 2명 이상의 결합으로써 학생

들의 특성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통해 피드백의 개별화, 학업성취

도 향상 등의 효과를 가지는 활동을 말한다(정경아, 2005). ‘멘토링

(mentoring)’ 프로그램은 소그룹 지도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멘토

링은 멘토와 멘티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멘티의 진로 및 직업선택

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진행된다(Frei et al., 2010). 이때 멘토의 역할

은 단순 교수자가 아닌 멘티의 진로, 직업선택에 관한 조언뿐 아니

라 학습과정에 대해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
를 부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협동학

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을 부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와 조금 다르게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주입식 일변도의 학습지도방법을 탈피하여 학생들끼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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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ll discuss the issues in four different small group teaching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Seoul Na-
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nd will address and propose solutions to those issues for improving the effec-
tiveness of the programs. Medical school has a particular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differs from the rest of 
the university. Therefore, program managers should develop better models to fit medical school needs by re-
viewing our practices and planning for improvement. As managers of these programs, the authors interviewed 
students applying to participate. If our responsibilities for these programs continue fo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and we have a sufficient number of participants hereafter, we will do a survey and generate more reliable 
conclusions from quantifiable data. However, given that these programs are in their early stages, we present 
here some introductory remarks on the theory behind the programs and the outcomes we expect. The discus-
sion will define and explain the different needs and roles of each participant (professor, student, and manager) 
in the program, and will suggest some practical ways for the managers in the programs to make improvements 
to the existing model so that the enhanced programs can better suit the needs of the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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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원리를 학습활동에 도입한 개별화된 상호 지도방법이다(이
지영, 2000). 일반적으로 피어튜터링(peer tutoring)은 동료 교수자

인 튜터와 동료 학습자인 튜티가 일대일 혹은 일대다로 만나 교수-
학습과정을 진행하므로 친근감을 형성하여 부담이 적으면서도 이
해하기 쉬운 학습이 가능하다(김은순 외, 2004). 이러한 피어 튜터

링은 국내 상당수의 대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운영되

고 있다(황은영, 2008).
의과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다. 의과대학은 블록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전
공 분야에 따라 교수 1인이 담당하는 강의시간 수가 일반대학에 비
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의과대학 교수는 공식 교육과정에서 학생들

을 마주할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강의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친근

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강의시간 외에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개성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은 외국인 특별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등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이 의학과에 진입하는 긍정적인 측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열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영어보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의 진입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을 학습하는 데 어려

움을 호소한다. 교수와 학생 간의 단순한 관계 형성만이 아닌 학생

들의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한 학습방법, 시간관리 등을 가르쳐줌

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여 미래 의사로서의 자질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의대 의학과 학생들은 이미 예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관

악캠퍼스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의
학과 과정이 이루어지는 연건캠퍼스는 관악캠퍼스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과 일반대학과는 다른 의과대학 교육환경의 특수성

은 연건캠퍼스 내에서 운영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의과대학 학생의 경우, 의학교육과정의 막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안거나 어느 정도 정해진 진로에 대해 남다른 고민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의
과대학 내 구성원으로서의 멘토링과 튜터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의학 분

야의 심화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

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가 생겨났다.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간에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

되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연구역

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과대학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소그룹 지도 

활동을 4가지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기획 및 시행하고 있
다. 실제로 운영 중에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

록 나름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학습지도’와 ‘진로설계’에 관한 성격을 분리해서 운영함

으로써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학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

하고 있는 멘토링, 튜터링을 포함하는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을 소개

하여 리뷰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2000년도 초부터 멘토링의 
기능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
루어졌고, 멘토링이나 튜터링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아 다수의 대학

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멘토

링 프로그램의 모형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에 관
한 사례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멘토링의 
실제적인 기술에 관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방향

과 일치하는 멘토링의 모형개발과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들(간진숙, 
2010; 공윤정, 2004; 이상호와 이만기, 2006; 장원섭 외, 2002)은 멘
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여러 대학의 사례들을 바탕으

로 효과적인 멘토링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들을 의
과대학에 한정시켜 적용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의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소그룹 지도 프

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실제 운영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의과대학

이라는 특수한 교육환경에서 이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무적

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추후 개선점과 보완점을 점검하여 더 나은 
모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자들의 경

험과 멘티로 활동한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의 도입취지와 시행과정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후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한 설문과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영기간과 참여하는 교수 및 학생 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된

다면 양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운영성과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시작의 기대효과와 시행과정에서 발견

되는 보완점들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SNU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SNU 학습 멘토링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 SNU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습을 제외하고 강의로 진행된 교
과과정 중 이해가 부족하거나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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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SNU 학습 멘토링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
준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우수학생을 양성하는 것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교수, 학생들 간의 신뢰를 
이루어 전체 재학생들의 평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한다. 
즉, SNU 학습 멘토링은 학습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멘토링을 실시

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도교수제도와

는 다르다.
학습 멘토링은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자율적인 신청을 받는 방식

이다.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학습지도가 가능한 교과목이나 세부 전공 분야와 가능한 시간대

를 표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간관리자에 의해 학생 멘티와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의학과 1, 2학년 멘티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는 
학습 분야에 관해 상세히 언급하거나 특별히 원하는 교수를 요청

하는 등 기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시행기간은 보통 학기와 방학 단위로 정하고, 기간은 일괄적으로 

학기 시작하기 2주 전과 방학 시작 직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신
청을 받는다. 또한 의과대학 교과과정의 시험일정을 파악하여 학습

지도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료 시점은 
보통 학습내용에 해당하는 정규 교과목이 마치는 시기와 일치한

다. 멘토와 멘티는 활동내용에 관하여 일정 양식의 일지를 관리자

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SNU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SNU 피어튜터링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소개한 멘토

링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다만 멘토가 아닌 튜터가 학습지도를 담
당하게 되는데, 튜터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학과 3, 4학년 학생

들이다. 본 프로그램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지원센터, 의학

교육학교실과 의학교육실이 주관하여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의 학
업성취개선을 위해 시행되었다. 학업성취향상을 위한 학생 주도형 
학습공동체 활동인 피어튜터링은 후배인 튜티와 선배인 튜터를 선
정하여 학습적인 측면의 도움과 더불어 선배가 이미 겪은 시행착오

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눈높이에 맞게 조언해 주
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후배

가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특유의 학습문화를 만들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SNU 피어튜

터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그 효과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문은 2012년 1학기와 여름방학에 프로그램에 참여

한 총 20개 팀의 튜티 22명과 튜터 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활동 
진행이 2회 미만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가 어려운 4개 팀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6개 팀
의 튜티 18명과 튜터 1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튜티는 전체 9명 중 의학과 1학년 학생

이 9명(100.0%)이었으며 튜터는 전체 6명 중 의학과 3학년 학생이 4
명(66.7%), 의학과 4학년 학생이 2명(33.3%)이었다. 여름방학 프로

그램에 참여한 튜티는 전체 9명 중 의학과 1학년 학생이 7명(77.8%), 
의학과 2학년 학생이 2명(22.2%)이었으며 튜터는 전체 7명 중 의학

과 3학년 학생이 4명(57.1%), 의학과 4학년 학생이 3명(42.9%)이었
다. 1학기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튜티 참여율은 의학과 
1학년이 88.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튜터 참여율은 의학과 3학
년이 61.5%, 의학과 4학년 학생이 38.5% 순이었다(표 1).
본 프로그램의 경우,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에게 튜티 신청을 받

고 의학과 3, 4학년 학생들에게 튜터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 튜티는 
자신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습 분야를 적어 튜티 신청서를 제출

한다. 튜터는 1, 2학년 시간표를 확인하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분야를 모두 작성하여 튜터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튜터 신
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튜티와 튜터가 각각 지원하면 중
간관리자가 학습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여 임의로 선정을 하고, 
튜터의 적합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담당교수가 개별면담을 통해 확
인한다.
튜티와 튜터가 선정되면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및 활동방법, 일지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프로그램 담당교수가 진
행한다. 프로그램 담당교수가 직접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진지한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갖고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
도록 한다. 튜터링 활동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며 튜티와 튜터가 학
습을 진행한 후 튜티와 튜터 모두 활동일지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활동일지에는 튜터링 과목, 활동내용, 향후 계획, 건의사

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진행 중과 종료 후에 중간관리

자가 활동일지 확인 및 개별면담을 통해 튜티와 튜터의 만족도를 확
인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튜터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튜터링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그림 1).

3. SNU 의학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SNU 의학연구 멘토링은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며 
매년 두 번에 걸쳐 교수들의 멘토 신청을 받고 학생들에게는 멘티 
신청을 받는다. 의학연구 멘토링이 앞서 소개한 학습 멘토링이나 피
어튜터링과 다른 점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
충학습의 개념이 아닌 심화학습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표 1>  SNU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현황

구분 학년
1학기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

n (%) 전체 n (%) 전체

튜티 의학과 1학년 9 (100.0) 9 7 (77.8) 9

의학과 2학년 - 2 (22.2)

튜터 의학과 3학년 4 (66.7) 6 4 (57.1) 7

의학과 4학년 2 (33.3) 3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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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의 개념으로써 특정 분야

의 학술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멘토 교수

는 연구 분야의 주제 및 연구프로젝트, 희망하는 멘티 인원, 멘토링 
가능기간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멘티 학생 또한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연구주제, 멘토링 가능기간 등을 적어 신청서를 제
출한다. 중간관리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게 되며 프로그램 담당교수는 멘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
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의, 멘토링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시킨다. 멘티와 연결된 멘토 교수에게

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이메일로 전달한다. 또한 멘티 
학생은 멘토링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2주에 한 번씩 연구일지를 작
성하여 멘토의 확인을 받은 뒤 중간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그림 2).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이 약 6개월 정도 진행되고 난 후 멘티들에

게는 연구주제에 대한 포스터 발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멘토, 멘티들은 각자 본인이 직접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경
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며 우수 발표에 대해서는 시
상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한다. 그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 멘티들은 캠프를 통해 연구주제 및 경험

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견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4. SNU 학습코칭 프로그램

SNU 학습코칭은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 중 의학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습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시간관리 등을 제대

로 하지를 못하여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SNU 학습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서에는 학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적도록 하며, 
이 내용을 토대로 교육학을 전공한 담당교수와 상담을 하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프로그램과 달리 SNU 학습코칭 프로그램은 학
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중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담당

교수와 진행된다. 지난 5월 말부터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12명의 학생들과 학습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맞는 맞춤형 학습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결  과

1. SNU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SNU 학습 멘토링은 멘티 학생이 혼자서 해야 할 학습에 관하여 
멘토 교수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학습 멘토링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은 활동 종료 후 일지를 제출

하여 매시간 이루어진 멘토링 과정에 관한 후기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SNU 학습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 학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습에서 멘토 교수의 지도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멘토링은 상호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협동학습형태로 멘토는 학

습자와 함께 상호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
사소통을 이루어낸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멘토

링 일지를 받은 결과 교수자로서 교수력이 향상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학습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외에 

학습과 관련하여 교수를 강의시간 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는 점에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즉, 학습 멘토링 프
로그램은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의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강의와 실습 외에 교육활동의 다양한 
창구를 제공하는 셈이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임상교과목의 경우,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에 수십 명의 교수

가 배정되므로 학생이 강의시간을 통해 특정 교수와 충분한 교감

을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습 멘토링은 교수에게 소
수의 시간으로 배정된 대형 강의시간 외에 학생 교육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튜터 및 튜티 모집(수시 모집)

튜터 및 튜티 개별상담 후 선정

오리엔테이션

튜터링 활동 및 활동 일지 작성(차시별 작성)

튜터링 만족도 평가

튜터링 인증서 발급

[그림 1] SNU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멘토 및 멘티 모집

신청서를 바탕으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

멘티 대상의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연구일지작성 및 제출(매달 둘째 주, 넷째 주)

[그림 2] SNU 의학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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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학습 멘토링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해주지만, 이를 시행

하면서 실무적으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었다. 첫째로는 
의과대학의 강의와 실습시간 수가 많기 때문에, 멘토링 프로그램

을 학기 중에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었다. 의과대학 정규 교과과

정은 보통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공강 없이 진행된다. 해외 대학의 사례나 일반대학의 커
리큘럼에서 시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동일한 횟수나 내용은 적
용되기 어려웠다. SNU 학습 멘토링의 경우, 대부분 주중에는 오후 
5시 이후에 진행할 수 있고 횟수에서도 일주일에 2회 내외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학업내용상 지도해야 할 수업

의 양이 방대하여 일반적으로 학습 멘토링에 할애되고 있는 1주일

에 2-3시간으로는 그 내용을 학생에게 온전히 이해시켜 줄 수 없으

므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정 교과목의 세부 분야를 제
대로 가르치려면 실제적으로 더욱 많은 멘토링 시간이 요구된다는 
교수의 의견이 있었다.
둘째, 멘티 학생들은 본인 한 사람을 위해 멘토 교수에게 연락하

여 시간을 할애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멘토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교수 수에 비해 멘티로 참여하기를 희
망하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이었다. 학생 입장에서 교수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이유로 선배를 튜터로 하여 진행되는 SNU 피어튜터링 
프로그램보다 학습 멘토링을 신청한 학생의 수가 적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SNU 학습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 교수가 본 프로그램의 

목적인 해당 전공 분야의 지식전달에서 벗어나 멘티 학생의 진로나 
고민 상담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멘토 교수와 멘티 학생

이 멘토링 활동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였다.
넷째, 멘토 교수와 멘티 학생이 학습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적

합한 장소가 부족했다. 보통 교수 연구실은 연구자를 위한 공간으

로 학생에게 교과내용을 지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
다. SNU 학습 멘토링은 학기 중에는 대부분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내 회의실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2. SNU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2012학년도 1학기에 총 9개 팀이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통한 만족

도조사 결과, 무응답 한 튜티 2명을 제외하고 7명의 튜티 중 4명의 
튜티가 만족스럽다는 반응(57.1%)이었고, 3명의 튜티는 불만족스

럽다는 의견(42.8%)을 주었다. 만족 또는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하였고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표 2). 튜티가 의견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1학년 K군

“튜터가 준비를 잘해서 좋았어요. 교과목 내용을 배운 것보다는 
공부하는 방법과 선배를 알 수 있게 된 점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요. 지금 튜터에게 계속 튜터링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3, 4학년 선배

님 외에도 1학년 내용을 배운지 오래 되지 않은 2학년 선배를 튜터

로 매칭해 주실 수 있나요?”

2) 1학년 H양

“튜터링을 받지 않았다면 시험을 치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
부요령까지 터득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구요.”

3) 1학년 J양

“피어 튜터링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현 튜터 선배에게 
계속 받고 싶어요.”

1학년 K군의 사례를 보면, 튜터가 준비를 잘해서 좋았다는 반응

이었다. K군은 교과목 내용을 배웠다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과 선
배를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또한 중간관리자에게 1학년 내
용을 배운지 오래 되지 않은 2학년 학생을 튜터로 매칭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학년 H양은 튜터링을 받지 않
았다면 시험을 치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부요령까지 터득할 수 
있었던 점이 유익하였다고 말했다. 1학년 J양 또한 피어 튜터링 프
로그램에 매우 만족하며 현 튜터와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낮은 만족도를 보인 튜티들은 진행방식이 맞지 않거나(2명, 

66.6%), 튜터가 불성실하여 연락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1명, 33.3%)
가 있었다. 1학년 Y양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진행

방식을 원하였으나 튜터가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던 점이 불
만족스럽다고 하였고, 1학년 P양은 모르는 부분은 동기에게 물어

봐서 해결되기도 하므로 과외처럼 개념을 설명해주는 튜터와 매칭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학년 L양은 모르는 부분을 문자로 문
의할 경우 튜터가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2012학년도 여름방학에는 새롭게 팀을 구성하였고 7개 팀의 튜

티 모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만족한 요인에 대한 분포도

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2>  SNU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2012학년도 1학기 만족도조사

요인 n (%) 

만족 튜터의 성실성 1 (20)

선배와의 교류 1 (20)

지식습득 1 (20)

시험공부 요령 등 학습법 터득 2 (40)

불만족 튜터링 진행방식 2 (66.6)

튜터의 불성실성 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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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던 P양의 경우, 튜터링 준
비를 성실히 해오는 J양과 연결되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매
우 만족스럽다고 답한 3명의 튜티는 선배가 잘 가르쳐 주어서 도움

이 되었다고 하였다. 1학년 C양의 경우에는 강의별로 외워야 할 것
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실제로 수업을 들었을 때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1학년 K양은 강의록을 읽는 형태

보다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는 튜터링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의
견을 주었다. 특히 여름방학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튜터 중 3학
년 K군은 직접 자신이 설명할 부분에 대한 강의슬라이드를 매시간 
제작하여 튜터링을 진행하였다. 이 튜터와 함께 학습한 튜티 1학년 
C양은 선배의 열의를 보면서 자신 또한 성실히 임할 수 있었다고 하
였다.

SNU 피어튜터링의 경우, 1학기 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팀을 
재연결한 결과 튜티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튜티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요인으로는 튜터가 성실하게 준비를 
해 오는 경우 튜터링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선행

학습을 통해 실제 수업을 들을 때 이해하기가 쉽다는 점, 선배에게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방법에 대한 요령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

고 선배와의 유대감을 들 수 있었다. 반면 튜티가 원하는 진행방식

과 튜터가 실제 가르치는 방식이 상이할 경우에는 만족도가 감소하

였다. 튜티들이 원하는 진행방식을 미리 조사한 후에 이에 맞는 튜
티를 연결하면 더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중간관리자는 튜터링 준비를 성실하게 해 오는 튜터를 파악하

고 연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튜터를 선정할 때 개별면담을 통해 

적합한 학생을 선별하기는 하였지만 과목별 성적을 확인하여 적합

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의과대학의 특성상 수업이 
오후 늦은 시간에 끝나므로 튜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튜터링 진행과정에 대한 파
악이 다소 어려웠다.

3. SNU 의학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2012학년도 SNU 의학연구 멘토링 참여를 신청한 의과대학 교
수는 총 50명이었고, 그 중 기초의학 교수는 14명(28.0%), 임상의학 
교수는 31명(62.0%), 그 외 기타는 5명(10.0%)으로 임상의학 교수

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참여를 신청한 교수들 중 최종적으로 멘

티와 연결된 교수는 총 32명(64.0%)이었고 이 또한 임상의학 교수

들의 비율(62.5%)이 높게 나타났다(표 4).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신청한 의과대학 학생은 총 61명으로 의

예과 학생 36명(42.6%), 의학과 학생은 25명(41.0%)이었다. 학년별 
참여율은 의예과 1학년, 의학과 2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학

과 3학년의 낮은 참여율은 3학년 2학기에 시작되는 임상실습으로 
인해 학생들이 본인의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의 원인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학과 4학년의 경우 6월에 
시작되는 ‘의학연구’ 교과목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가 낮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 외 신청은 하였지만 멘토와 
연결되지 않은 학생 3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참여 포
기 의사를 나타내거나 멘토링 가능시기를 조정·연기하였다(표 5).
의학연구 멘토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및 유지이다. 현재 서울의대에서 교수와 학생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공식 교육과정인 수업과 그 외 그룹 
및 분담지도교수 ·학생 간의 면담 등이다. 교수와 학생은 SNU 의학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대한 학문적인 소통 외에 지
속적인 만남을 통한 개인적인 유대관계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연구에 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기유발이다. 현재 서울

<표 3>  Seoul National University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2012학년도 여
름방학 만족도조사

만족도 요인 n (%)

  요인 튜터의 성실성 3 (42.8)

선배와의 교류 -

해당 과목에 대한 기초지식습득 3 (42.8)

학습방법 터득 1(14.2)

<표 4>  SNU 의학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교수 분야별 분포

          분야 신청 교수 수(%) 멘티와 연결된 교수 수(%)

기초의학 기생충학 1

미생물학 1

병리학 1

생화학 1

약리학 1

의공학 3

의료관리학 1

인문의학 1

해부학 4

소계 14 (28.0) 9 (28.1)

임상의학 검사의학 1

내과학 4

마취통증의학 4

방사선종양학 1

비뇨기과학 1

산부인과학 1

성형외과학 2

신경과학 2

신경외과학 2

영상의학 4

이비인후과학 1

임상약리학 3

재활의학 1

정형외과학 2

피부과학 1

핵의학 1

소계 31 (62.0) 20 (62.5)

기타   5 (10.0) 3 (9.4)

합계   50 (100.0)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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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NU 의학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년별 분포

       학년 신청 학생 수(%) 멘토와 연결된 학생 수(%)

의예과 1학년 26 (42.6) 25 (43.1)

의예과 2학년 10 (16.4) 9 (15.5)

의학과 1학년 10 (16.4) 10 (17.2)

의학과 2학년 14 (23.0) 13 (22.4)

의학과 3학년 0 (0.0) 0 (0.0)

의학과 4학년 1 (1.6) 1 (1.7)

합계 61 (100.0) 58 (100.0)

<표 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 비교

SNU 학습 멘토링 SNU 피어튜터링 SNU 의학연구 멘토링 SNU 학습코칭

대상 멘토: 의과대학 교수 튜터: 의학과 3, 4학년 학생 멘토: 의예과, 의학과 학생 의학과 1, 2학년

멘티: 의학과 1, 2학년 학생 튜티: 의학과 1, 2학년 학생 멘티: 의과대학 교수

모집시기 학기 시작 2주 전, 방학 시작 직후 수시 신청 1년에 2번 수시 신청

목적 실�습을 제외한 교과과정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과목의 특성
에 따른 학습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
준의 교육을 제공

각� 과목의 특성에 따른 학습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절
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

정�규 교과과정에 대한 심화학습의 개념으
로써 특정 분야의 학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학습방법, 시간관리 
등 맞춤형 학습관리

기대효과 학업성취 향상 학업성취 향상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및 유지 학업성취 향상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를 통한 전체 학생의 평균 실력 향상 선후배 간의 학습문화 조성 연구에 대한 동기유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발휘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통한 적응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의대 학생들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선택과목으로는 4학년 1학기 때 12주간 이루어지는 ‘임상실습 선
택’이 전부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 외에 연구에 대한 경험을 쌓
고 싶어도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공식적

으로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SNU 의학연구 멘토링 프로

그램은 학생들이 갖고 있던 연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

의 잠재된 연구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연구에 조기 
노출되고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
한 학생들의 이러한 연구경험은 의학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해당 분야로의 진로탐색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의대 전체의 연구역량과 의학연구 분야의 발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SNU 학습코칭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의학과 1, 2학년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고 있다. 각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어
튜터링을 병행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예과 때 보낸 느슨한 태도로 인해 의학과에 진급하여 적

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 한다. 둘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은 학부 전공에 따라 의학공부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한

다. 셋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은 우
리말이 서툴거나 의학공부에 대한 학습방법을 몰라서 학업성취가 

만족스럽지 않다. 넷째, 학습량이 많다 보니 시간관리를 제대로 하
지 못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 다섯째, 동
료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고 학습량을 다 했을 거라는 불안감

이 있어서 학습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며, 학습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수행정도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기도 하고, 며칠에 한 번씩 보기도 하며,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확인과 상담을 한다. 성과가 
1-2개월 만에 나타나는 학생들도 있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코칭

을 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

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
와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공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신청서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결과 및 각 학생의 특성, 요구, 필요에 맞추어 본격적

인 코칭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코칭을 진행하는 중에도 학생과의 
상담 및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특
성상 개별 학생들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

되어 표준화된 진행과정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SNU 학습코칭 프로그램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담당교수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더 보강되어 같이 진행을 해야 효과적

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호흡이 좀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

신청서를 바탕으로 한 개별상담 진행

상담결과 및 학생의 특성, 요구, 필요에 맞추어 코칭 진행

코칭 후 재상담을 통한 진행상황 점검 및 지속 여부 결정

[그림 3] SNU 학습코칭 프로그램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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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맞는 교수가 있을 것이며, 교수가 학생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

할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고  찰

일반대학의 교육과정과 달리 의과대학에는 유급제도가 있어 한 
과목 이상 F가 있는 경우 다음 학년에 진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방학은 한 달 남짓이며 계절학기가 존재하지 않아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학기 중 과목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 더구

나 일반대학에서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하여 하루에 
2-3교시 수업량과 비교해 의과대학의 경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
업이 진행된다(실습 포함). 따라서 실험 및 실습, 의사국가시험 준비 
등 바쁜 의과대학 생활에서 학생들이 멘토링이나 튜터링 프로그램

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이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장 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이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과대

학 내에서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도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시작 전이나 수업 직후 등 틈새 시
간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여러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
다. 학기 중에는 강의시간과 학습량이 많으므로 교과과정과 동시

에 진행되는 보충수업방식보다는 방학 중에 시행되는 선행학습방

식을 도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의과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사 직업군으로 진출

하는 동질성이 짙은 그룹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학습지도의 측면뿐 
아니라 진로설계 차원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조언과 상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의과대학 소속의 멘토와 튜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
토 및 튜터의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
수, 학생, 중간관리자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뚜렷이 인
식해야 하고, 교수는 적극적인 태도로 학생에게 학습동기를 부여

하고 원활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신뢰감을 형성해가는 능력이 필요

하다. 이러한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의 목적의식 전달은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을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

하다.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에도 정규 교
육과정인 대형강의나 실습과 같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

다. 교육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여건은 학습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그룹 지도를 위한 소규모 토의실을 지정

하거나 특정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멘
토와 튜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바

쁜 교육과정 속에서도 본인의 진로와 학업에 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기질과 특성상 본인
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노출시키기 꺼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
그룹 지도 프로그램들이 모두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의과대학 특수성을 고
려한 소그룹 지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의대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 창
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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